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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입니다. 

종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3만원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종회)

♣ 문의전화 : 02)2695-2483~4 

편집국장 권행완

대붕(大鵬)의 비상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봉우 권태훈 (鳳宇 權太勳, 추밀공파 33세) 제2편權氏列傳

去去去中知,行行行裏覺, 가고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고 행하는 속에 깨닫게 된다

저서 한국경제신문 기사 1988.10.2

무릇 재능이 있더라도 세(勢)가 없으면 비록 

어진 자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

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나무라도 높

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 길 골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

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걸왕이 천하를 다스

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세(勢)가 막중하

였기 때문이다. 요(堯)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세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천

균 (千鈞: 매우 무거운 것) 나가는 무게의 물건

도 배가 있으면 물위에 뜨고 치수(錙銖)처럼 가
벼운 물건도 배를 잃으면 물속에 가라앉는다. 

천균이 가볍고 치수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세가 

있는 것과 세가 없는 차이이다. 짧은 것이 높은 

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위치 때문이며 어리

석은 자가 어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세(勢) 

때문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검교공파종회장 권태강

추기 : 

세보 발간 위원장 권태강 

흥망성쇠의 갈림길, 세(勢)

검교공파 파보 발간 의결 채희숙씨,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제14대 회장 취임식 거행


